
물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

-난중일기를 읽고

박혜나

“너는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잘 아니?”

친구들이 종종 내게 묻는다. 내 대답은 간단하다.

“그냥, 한국사를 좋아하니까.”

생각해보면 내가 한국사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

이순신장군의 위인전을 읽었을 때였던 것 같다. 내용이 너무 흥미진진했고 우리나

라에 그런 장군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다. 나는 곧바로 어린이를 위

한 난중일기를 찾아 읽었고, 도서관에 있는 이순신 관련 책들을 모조리 찾아서 읽

기 시작했다. 그러다가 점점 다른 역사인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, 그것

은 나의 한국사 사랑으로 이어졌다. 내가 국사 과목을 좋아하고 잘 하게 된 것도

순전히 이순신 장군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.

이제 중학생이 된 나는 어린이를 위한 난중일기를 졸업하고, 얼마 전에 드디어

교감 완역 난중일기를 읽었다. 그리고 난중일기의 감동을 안고, 지난 여름방학에

는 가족과 함께 거제도에 여행을 갔었다.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

있다는 점에서 거제도는 내게 정말 굉장한 섬으로 다가왔다. 한산도 앞바다를 볼

수 있었고, 옥포해전과 칠천량해전이 있었던 바다도 볼 수 있었다. 지금은 너무나

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칠천량 바다. 저 바다를 지키기 위해 사백여년 전 수많은

조선 수군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다. 그 때, 조선 수군의

대패 소식을 전해들은 이순신장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? 이순신장군은 난중일기

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.

“거듭 생각할수록 분하여 간담이 찢어지는 것만 같다.”

“‘16일 새벽에 수군이 기습을 받아 통제사 원균과 전라 우수사 이억기, 충청수사

및 여러 장수들이 다수의 피해를 입고 수군이 크게 패했다’는 것이었다. 듣자 하

니 통곡함을 참지 못했다.”

칠천량 바다를 바라보며 그 때 일을 상상만 해 볼 뿐인 내 마음도 이리 안타까

운데, 아끼는 부하들을 잃고 나라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직접 마주쳐야 했던

이순신 장군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을까!

그런데 똑같은 수군을 거느리고도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을, 원균은 대패를 했

던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들었다.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전략가였으며 훌

륭한 지도자였다. 뿐만 아니라, 나라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투 때마다 목

숨을 바쳐 싸웠다. 그런데 역사를 통틀어 보면 그런 장수들을 때때로 만날 수 있

지만, 전쟁 중에도 쉬지 않고 매일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기를 썼던 장수는

이순신 뿐이다. 일기를 쓰며 오늘 있었던 중요한 일을 기록하고, 하루를 평가하며



내일을 계획했던 그 노력이 이순신을 세계 최고의 해군 장수로 만들었던 것이 아

닐까? 또한 일기 속에 슬픔도 분노도 아픔도 다 쏟아내며 스스로에게 솔직했던

그 진실함이 그를 부하들이 진정으로 따르는 진실한 지도자로 만들었던 것이 아

닐까?

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공무를 본 것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, 몸이 몹시

아팠을 때도, 어머니의 죽음을 애통해할 때도, 아들 면의 죽음을 슬퍼할 때도, 바

다에 나가 적과 싸우고 와서도 어김없이 일기를 썼다. 목숨을 건 전투를 마치고

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, 조용히 일기장을 펼치고 먹을 가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

을 머릿속에 그려본다. 때로는 날씨밖에 기록할 것이 없을지라도 이순신 장군은

매일같이 붓을 들었다. 그렇게 모인 하루하루의 기록이 난중일기라는 엄청난 유산

으로 우리에게 남겨졌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까지 한 것이다.

나도 초등학교 때는 일기를 계속 썼었다. 쓰기 싫고 귀찮아도 숙제였기 때문에

어쩔 수 없이 쓴 일기였다. 그래서인지 중학교 와서 일기숙제가 없어지니 일기를

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. 이순신 장군처럼 매일같이 일기장을 펼치고 붓을 드는 일

이 얼마나 강한 끈기를 보여주는 것인지 중학교 들어와서 새삼 느끼게 되었다.

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, 이순신 장군의 하루하루의 기록이

모여 난중일기라는 거대한 기록의 바다가 되었다. 그리고 그 기록이 오늘날까지

전해져 내가 난중일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다. 난중일기를 읽으며 나

라와 백성을 깊이 사랑한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, 최선을

다해 하루를 보낸 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

볼 수 있어서 좋았다. ‘맑음’이라고 쓰고 붓을 놓았던 그 날도 이순신 장군은 깊은

시름에 잠겨 나라와 백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.

나도 이제 매일 일기장을 펼치며 나의 하루를 돌아보아야겠다. 나의 하루는 모

여 어떤 바다를 이루게 될까.


